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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철수 파동, 중고차 시세에는 큰 영향 없었다. 

- 올 뉴 말리부(-2.6%), 쏘나타 뉴라이즈(-3.7%) 대비 중고차 가격방어율 오

히려 더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나 

- 더 넥스트 스파크도 철수 파동 전후, -1.3% 감가에 그쳐 

 

 
 

[2018년 6월 19일] 헤이딜러가 한국지엠의 철수 파동 전·후 쉐보레 대표 차종의 중고차 시세 분

석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2월부터 철수 논란을 겪으며 신차 판매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실제 쉐보

레는 지난 4월 전년대비 54.2% 줄어든 5,378대 판매에 그치며, 내수 판매 순위 5위 브랜드로 추

락했다. 

 

하지만 신차 시장에서의 고전에도 불구하고 쉐보레 대표 차종의 중고차 가격은 오히려 경쟁차종 

대비 우수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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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딜러의 올 뉴 말리부 175대의 1,575건 입찰 데이터, 더 넥스트 스파크 634대의 5,706건 입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뉴 말리부는 철수 파동사건 후 3개월 간 약 2.6%의 시세 하락이 나타

났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뉴 라이즈(3.7% 시세 하락) 대비, 오히려 1.1% 가량 높은 수치였

다. 또 더 넥스트 스파크는 동 기간 1.3%의 시세 하락만 기록하며 높은 가격방어율을 자랑했다. 

 

 
 

헤이딜러 관계자는 “당초 시장의 예상과 달리, 중고차 시장에서 말리부, 스파크의 선호도는 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크루즈·올란도 대비 소비자들의 단종 우려 걱정이 낮았고, 차종의 

높은 상품성으로 인해 철수 파동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가격방어율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헤이딜러는 연간 약 20만대의 중고차 경매가 진행되는 국내 최대 내차팔기 견적비교 서비

스다. 이번 중고차 시세분석에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올 뉴 말리부, 더 넥스트 스

파크, 쏘나타 뉴 라이즈 851대의 7,686건의 헤이딜러 입찰데이터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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